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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끝났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삶은 계속 되었다. 세상은 홍수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지만 사람들의 삶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노아는 홍수 전에 하던대로 다시 농부가 되었다. 방주에 비축한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해야했다. 노아는 포도나무도 심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거벗은지라 / 창세기 9:20-21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마실 음료를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홍수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사방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찾기 힘들다. 마실 물이 귀한 곳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문제는 노아가 취해버린 것이다. 술에 

취한 노아가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아들 함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나체를 본 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 창세기 9:22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은 자식이 감히 보아서는 안될 것이었고 덮어 주어야 하는 허물이었다.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 노아에게 아들 함이 준 것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덮어줌이 

아니라 수치와 불명예였다. 게다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만 목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아버지에게 다가가 수치를 가려주었으며 감히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술에서 깨어 사건의 전말을 들은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선언한다.  

이 사건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도 아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혹독한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실제로 성취되었다.  

 

본문을 대하며 흔히 받는 질문은 ‘가나안이 종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는 것이다. 

애초에 술에 취해 수치를 드러낸 노아의 잘못이 크냐,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까지 전달한 함의 잘못이 크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홍수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영향력이 아닐까? 

 

노아의 술취함까지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식들의 존중을 받을만큼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노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노아의 술취함을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할 만한 의로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노아가 겪었을 극심한 내적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아는 생존자다.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모두가 죽었다. 노아가 아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노아에게는 앞으로의 일을 

논의할 어른도, 친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혼자 살아남았음을 

즐거워하며 취했을 것 같지는 않다. 노아가 겪은 내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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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아 개인의 술취함과 노아 가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홍수 심판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상과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해 가정 안에서 

자식이 저주를 받고 이후의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듯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노아의 

때에도 범죄가 일어났다. 홍수에도 씻겨지지 않은 죄의 영향력은 당대에 즉시 나타났다. 


